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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tients’ demand for music and art therapy in the treatment 
of Parkinson’s disease and to understand how patients view the use of music and art therapy as a complementary form 
of treatment that can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nd increase their self-efficacy in addition to medication. 
Methods: To this end, 60 Parkinson’s patients visiting Daejeon Korean Medicine Hospital at Daejeon University were 
surveyed about music and art therapy. 
Results: The survey demonstrated a highly positive response to the music program, with strong belief in its efficacy for 
Parkinson’s disease and significant interest in participation. Group music therapy was perceived as effective for enhancing 
mental health, respiratory function, language disorders, and overall quality of life. Although the art program was also 
deemed effective, patients showed slightly lower interest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compared to music therapy. The 
patients preferred 60-minute sessions once a week for about 8 weeks.
Conclusions: We propose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a Parkinson’s music and art therapy program. First, develop a 
once-a-week, 8-week music and art program for Parkinson’s patients. Second, design the music program to focus on improv-
ing respiratory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Third, the art program focuses on creating a sense of security and comfort 
through emotional exchange among patients and improving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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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파킨슨병은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이며, 전 세계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준 60세 이상 인구 100명당 약 428명이 파킨슨

병을 진단받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환자 수가 두 배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 질환일 뿐 아

니라, 운동 질환이기도 하여 환자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운

동증상(motor symptoms)과 비운동증상(non-motor symp-

toms)으로 인하여 다양한 불편을 경험한다. 파킨슨병 환자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운동증상으로는 손 떨림, 뻣뻣함, 보행 곤

란 등이 있다.2) 한편, 파킨슨병 환자들은 수면장애, 우울, 피

로, 변비 등의 비운동증상을 질환 전구기 때부터 경험한다.3) 

복합적인 증상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파킨슨병 

환자는 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차갑고, 무감각하며, 화를 

잘 내는 것처럼 보여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

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4) 다시 말해, 파킨슨병 환자들의 부

정적인 성격, 삶의 질 저하, 환경과의 상호작용 제한 등은 신

체적 장애로 인한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파

킨슨병은 현재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가 부재하여 환

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지원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보완 요

법으로 음악, 미술, 신체활동 등이 사용되고 있다.5) 음악 치

료를 통한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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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으로 인해 20세기 중반 이후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

였다. 예시로, 2016년 원광대학교 연구에서 오르프 음악 치

료가 파킨슨 환자들의 고독과 우울감은 감소시키고, 사회적 

유대감과 삶의 질은 향상되었음을 검증하였다.6) 이뿐만 아니

라, 파킨슨 노인 환자들에게 그룹 음악 치료를 적용하여 환자

들의 파킨슨병에 대한 낙인과 삶의 질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는 연구도 있었다.7,8) 파킨슨병 환자에 8주간

의 노래 치료를 통해 최대 흡기 및 호기 압력과 발성 시간에

서 개선을 보였으며,9) 음악이나 리듬에 맞춰 걷는 것은 보폭 

속도와 길이를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10)

미술은 주의력, 창의성, 상징적 언어 같은 신경 기능과 시

각 기능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며, 이완과 각성의 조절 

및 긍정적인 감정의 유발로 충격적인 기억에 점진적으로 접

근할 수 있게 하여 자기 회피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11) 

미술 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감을 낮추고, 자아통합감

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12) 

또한, 그룹 미술 치료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인지 능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우울감을 낮춰 준다는 연구 결과도 보

고되어 있다.13)

따라서, 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연구진들은 파킨슨

병 환자들의 우울감을 낮추고, 사회적 유대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예상되는 음악과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 대상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음악,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2023년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 내원한 파킨슨병 환

자를 대상으로 음악 프로그램과 미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익명 설문

조사에 관한 심의면제를 받았다(번호: DJDSKH-23-E-13). 

2. 설문지 구성

음악과 미술 프로그램의 수요에 대한 설문지는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제

외하면 공통적인 내용의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파킨슨

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 치료가 환자의 언어, 인지, 운

동 기능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연

구,14) 음악 치료, 노래하기, 춤 추기, 연극과 같은 공연 예술

이 모두 파킨슨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연

구,15)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 치료16) 및 그룹 

예술 치료15)가 환자의 시각 및 인지기능,16) 그리고 삶의 질15) 

개선에 도움이 됨을 시사하는 연구 등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항 1∼7, 그리고 11은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음, (3) 보통, (4) 그러함, (5) 매우 그러함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 1은 프로그램이 파킨슨병에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하는지의 여부, 문항 2와 3은 프로그램에 대관한 

관심과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이다. 문항 4, 5, 6, 7은 그룹 

프로그램이 각각 정신 건강, 호흡 기능, 언어장애 개선, 그리

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

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8, 9, 10은 각각 프로그램의 소요시간, 빈도 및 기간

에 관해 의견을 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문항 8의 경우 프로

그램의 소요시간에 관해 20분, 40분, 60분, 80분, 그리고 

100분을 예로 들었고, 문항 9의 경우 프로그램의 빈도에 관

해 1달에 1회, 2주에 1회, 1주에 1회, 1주에 2회, 기타를 예로 

들었다. 문항 10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간에 관해 2주, 4주, 

6주, 8주, 10주를 예로 들었다.

문항 11에서는 연구 종료 후 그룹 미술 프로그램 서비스를 

유료 제공 시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였다. 11-1과 11-2번 

문항은 문항 11에서 해당 답변을 하였던 이유와 비용 책정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며, 마지막 12번 문항은 기타 희망 사항에 

관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3. 통계 분석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

준편차, 중위값 및 최빈값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1. 인구학적 정보

설문 대상자들의 나이는 61.75±7.7세였으며, 성별은 남

성이 20명, 여성이 39명, 성별을 기입하지 않은 대상자가 1

명이었다. 대상자들의 파킨슨병 진단 연도는 평균 2016년으

로, 2023년을 기준으로 평균 7년 전이었으며, 표준편차는 4

년이었다.

2.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이 파킨슨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지를 묻는 문항 1의 결과는 평균은 4.45, 표준편차는 0.60으

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강했다. 음악 프로그램

에 관한 관심과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 2와 3의 결과는 각각 

평균 4.36, 표준편차 0.73, 평균 4.13, 표준편차 0.87로 관심

이 있는 환자가 많았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 또한 강하게 

나타났다.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 호흡 기능, 

언어장애 개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하는지를 묻는 문항 4, 5, 6, 7의 평균은 모두 4.31∼4.47 

사이에 해당하여, 모두 평균 4 이상으로 그룹 음악 치료 프로

그램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호흡 기능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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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for Questions 8∼10 (Music)

Question 
(response rate)

Contents Mean
Standard 
deviation

Mode

Question 8 
(85.0%)

What is the recommended duration for each session of the group music 
therapy program? (1회당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53.73 minutes 16.08 minutes 60 minutes

Question 9 
(85.0%)

What is the recommended frequency for conducting group music therapy 
programs?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빈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3.22 0.64 3 (once a week)

Question 10 
(70.0%)

What is the recommended duration for conducting group music therapy 
programs?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7.47 weeks 2.48 weeks 10 weeks

Table 1. Results for Questions 1∼7 (Music)

Question 
(response rate)

Contents Mean
Standard 
deviation

Question 1 
(88.3%)

Do you believe that a group music therapy program could be beneficial for individuals with 
Parkinson’s disease?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파킨슨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45 0.60

Question 2 
(88.3%)

To what extent are you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a group music therapy program specifically 
designed for individuals with Parkinson’s disease? (파킨슨병을 위한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4.36 0.73

Question 3 
(88.3%)

Would you be interested in partaking in a group music therapy program specifically tailored for 
individuals with Parkinson’s disease? (파킨슨병을 위한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4.13 0.87

Question 4 
(86.7%)

What is your assessment of the efficacy of group music therapy programs for Parkinson’s disease 
concerning mental health? (파킨슨병의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44 0.63

Question 5 
(88.3%)

Do you think a group music therapy program for Parkinson’s disease will help improve respiratory 
function? (파킨슨병의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호흡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45 0.72

Question 6 
(88.3%)

Do you believe that a group music therapy program for Parkinson’s disease has the potential to 
aid in the amelioration of language disorders? (파킨슨병의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언어장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47 0.69

Question 7 
(86.7%)

To what extent do you anticipate that music program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your overall 
quality of life? (음악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31 0.75

어장애 개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강

한 긍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문항 8, 9, 10은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적정 소요시

간, 빈도와 기간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문항 8의 결과, 프로그램의 길이

로는 60분 수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문항 9에서

는 주 1회 빈도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음악 치료 프로그

램의 적정 기간을 설문하는 10번 문항에서는 평균적으로는 

8주 정도를 가장 적당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빈

값은 10주로 나타났다.

문항 11의 결과를 통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도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의견이 평균 3.67, 표준편차 0.94로 보

통 이상으로 나타났고, 문항 11-1에 그 이유로는 “치료에 도

움이 될 것 같으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해서”라는 응

답이 있었다. 문항 11-2에서 프로그램의 유료 서비스 제공 

시 적정 비용으로는 30,000원이 최빈값으로 나타났다. 문항 

12에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희망 사항을 설문하였는데, 음악 

치료에 관해 잘 모르거나 처음 접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3.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이 파킨슨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지를 묻는 문항 1의 결과 또한 평균 4.20, 표준편차 0.81로,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파킨슨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다.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과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 2와 3의 결과는 각각 평균 3.73, 표준편차 

1.05, 평균 3.85, 표준편차 1.08로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

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고, 참여하고

자 하는 경향 또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진

이 설문을 한 그룹에서는 전반적으로 미술 치료보다는 음악 

치료에 관한 파킨슨병 환자들의 관심과 참여 의사가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미술 그룹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 호흡 기

능, 언어장애 개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 4, 5, 6, 7의 평균은 3.47∼4.15 사

이로 나타나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대체로 정신 건강에 도움

이 되며, 호흡 기능과 언어장애 개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반

적으로 보았을 때 미술 치료보다는 음악 치료에 관한 파킨슨

병 환자들의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문항 8, 9, 10은 프로그램의 소요시간, 빈도와 기간에 관해 

의견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문항 8의 결과, 프로그램의 길이로는 60분 수업을 희망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문항 9의 결과, 주 1회를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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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for Questions 1∼7 (Art)

Question 
(response rate)

Contents Mean
Standard 
deviation

Question 1 
(100%)

Do you believe that a group art therapy program could be beneficial for individuals with Parkinson’s 
disease?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파킨슨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20 0.81

Question 2
(100%)

To what extent are you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a group art therapy program specifically 
designed for individuals with Parkinson’s disease? (파킨슨병을 위한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3.73 1.05

Question 3
(100%)

Would you be interested in partaking in a group art therapy program specifically tailored for 
individuals with Parkinson’s disease? (파킨슨병을 위한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3.85 1.08

Question 4
(100%)

What is your assessment of the efficacy of group art therapy programs for Parkinson’s disease 
concerning mental health? (파킨슨병의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5 0.85

Question 5
(96.7%)

Do you think a group art therapy program for Parkinson’s disease will help improve respiratory 
function? (파킨슨병의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호흡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47 1.16

Question 6
(98.3%)

Do you believe that a group art therapy program for Parkinson’s disease has the potential to aid 
in the amelioration of language disorders? (파킨슨병의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언어장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47 1.11

Question 7
(91.7%)

To what extent do you anticipate that art program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your overall quality 
of life? (미술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4 0.74

Table 4. Results for Questions 8∼10 (Art)

Question Contents Mean
Standard 
deviation

Mode

Question 8
(98.3%)

What is the recommended duration for each session of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1회당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50.85 minutes 14.88 minutes 60 minutes

Question 9
(96.6%)

What is the recommended frequency for conducting group art therapy 
programs?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빈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3.07 0.67 3 (once a week)

Question 10
(93.3%)

What is the recommended duration for conducting group art therapy 
programs?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7.07 weeks 2.20 weeks 8 weeks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문항 10의 결과 평균적으로 8주 정도

를 적정 기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최빈값 또한 8주로 나타났다

(Table 4).

문항 11의 결과를 통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도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의견이 평균 3.30, 표준편차 1.08로 보

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항 11-1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미술이 치료에 도움이 되고, 뇌의 활성화에 좋으며, 재

미있으니까” 등의 긍정적인 반응과, “(대전은) 거리가 너무 

멀다”, “미술 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해서”와 같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반응이 있었다. 문항 11-2에서 비용

으로는 30,000원이 최빈값으로 나타났다. 문항 12에는 프로

그램에 대한 희망 사항을 적었는데, 미술 치료를 잘 모르거나 

처음 접했다는 의견,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어 참여가 어렵다

는 의견 등이 있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대전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음악 프로그램과 미술 프로그램에 

관한 수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선행 연구와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술 및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좀 더 원활하고 다양하게 진행할 방

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파킨

슨병의 음악 치료 연구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 참여율이 높고 중도 탈락률이 낮으며, 고강도의 노래와 

발성훈련은 환자 음성의 최대 볼륨, 성문 기능, 음성품질의 

개선을 가져옴이 확인된 바 있으며,17)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

으로 한 미술 치료는 통합된 파킨슨병 평가척도(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UPDRS)의 운동기능 개선

과 시선 추적 기능, 뇌의 시각 네트워크와 보조시각 네트워크 

기능의 향상이 확인된 바 있다.18) 이처럼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예술 연구는 환자 개인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파킨

슨병 증상의 호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져 비약물 요법

으로 사용되어 왔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의 본 연구진들은 선행 연구로 

주 1회 그룹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파킨슨병 환자의 

비운동증상 평가척도(Non-Motor Symptoms Scale, NMSS) 

총점과 UPDRS 정서 영역의 유의한 개선을 확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사

회적 거리 두기 이슈 해결 및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파킨슨 환자를 위해 ZOOM을 이용한 원격 미술 프

로그램을 주 1회 진행, 현재까지 50여 회 이상 진행하고 있

다. 또, 파킨슨병 환자들의 호흡 개선을 위한 선행 연구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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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호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은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환자들의 미술 작품 전시회와 작품집을 출간하

였으며, 2022년에는 작품 전시회와 뮤지컬 공연을 통해 환자

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해 변화된 의견을 확인하였다.

본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그룹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파킨

슨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강한 의견을 보였으며, 관심과 

참여 의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미술 치료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지만, 전반적으로 미술 

치료에 대한 기대가 음악 치료에 대한 기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원격으로 실시 중인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파킨슨병 환자가 가정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연필, 식재료 등을 활용하여 부담 없이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드로잉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로잉

은 일반적인 쓰기 활동과 비교하면 환자의 자극회상과 기억

력 향상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19) 파킨슨병 환자 스스로가 

기억력 향상 및 감정개선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설문 결과 음악 프로그램이 파킨슨병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하는 참여자들이 많았으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관

심과 참여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그룹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 호흡 기능, 언어장애 개선, 그리

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으며, 평균 점수는 

4.31∼4.47로 모두 평균 4 이상이었다. 악기 연주 또는 노래 

부르기 등의 음악 활동은 청각과 감각 운동의 복합적인 활동

으로 연속적인 발성 증가로 인한 음절과 단어의 연결성을 높

이는 데 도움을 주며, 개별음소에 대한 인식을 높여 단어 말

하기에 대한 자기 교정 등에 도움이 된다.20) 미술 활동과 마

찬가지로 특별한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파킨슨병 환자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까지 폭넓게 참여 가능하여 발성 및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들의 우울감을 낮추고 사회

적 유대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예상

되는 음악과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음악과 미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

으로 하는 체계화된 음악 및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에 환자들의 수요와 참여 의사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예상하였듯이, 환자들은 음악과 미술 프로

그램 모두에 대해 높은 수요를 보였다. 거리가 멀어서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도 예상된 부분이었다. 향후 음악과 미술 프로

그램 모두 현장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성을 다르게 하여, 보다 많

은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 연구이며, 대전 소재 한

방병원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로, 본 연구 대상자의 표본이 

전체 파킨슨병 환자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기 보

고식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 및 

미술 프로그램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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